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꼬마 너구리 요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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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제1회 창비어린이 신인문학상’(동화 부문)을 수상한 이래 『꼬마 너구리 삼총사』 『호랑이 눈썹』 『도레미의 신

기한 모험』 등에서 당당하고 생기 넘치는 어린이상을 꾸준히 그려 온 이반디 작가의 유년을 위한 동화집이다. 

수록된 세 편의 동화는 어린이가 처음 겪는 아픔을 토닥이며,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는 마음과 상대방을 배려

하는 마음을 포근하게 그린다. 명쾌한 구성과 아름다운 문장에 홍그림 화가의 아기자기한 그림이 더해져 더

없이 사랑스럽다. 유년 독자가 도토리같이 단단한 마음을 갖길 바라는 이반디 작가의 응원과 어린이만이 가

질 수 있는 빛나는 마음들이 듬뿍 담겼다. 유년 독자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동화집이다.

명랑한 꼬마 너구리 요요의 특별한 만남!

마음속 보물 상자에서 꺼낸 포근하고 귀여운 이야기

구성 김수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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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내가 더 잘할게」 「새해」 「정어리 아홉 마리」를 읽고 이야기 기차를 채워 봅시다.

① 그래서 요요는 엄마품에 안겨서 속상해서 울음을 터뜨렸어요.

② 꼬마 너구리 요요는 아기늑대에게 ‘후우’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어요.

③ 요요는 흰곰 포실이와 토끼 쫑아에게 귀여운 후우를 자랑했어요.

④ 엄마는 속상한 요요를 위해 따뜻한 수프를 만들어 주었어요.

① 「내가 더 잘할게」 이야기 기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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활동지 1   이야기 기차

엄마가 길 잃은

아기 늑대를

데려왔어요.

 요요는 후우가 

너무나 사랑스러워서 

예뻐해 주었어요.

하지만 후우는 

요요보다 

흰곰 포실이를 

더 좋아했어요.



① 요요는 새해가 누구인지 궁금해졌어요.

② 요요는 새해를 꼭 만나고 싶었지만, 새해가 오기 전에 잠이 들고 말았어요.

③ 포실이네 집 앞에서 청설모 아가씨를 만났어요.

② 「새해」 이야기 기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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겨울잠을 자던 

요요가 일어났어요.

청설모 아가씨는 

새해를 만나기 위해서 

음식을 준비하느라 

분주해 보였어요.

엄마는 요요가

추운 겨울에 

밖에 나갔다 온 것을 

걱정했어요.



① 요요는 그날이 산쥐 왕의 생일인 줄 알았지만 아니었어요.

② 꼬리 없는 여우는 산쥐 왕자에 노래 선물을 했어요.

③ 요요는 산쥐 왕에게 산딸기 정어리를 선물로 받았어요.

③ 「정어리 아홉 마리」 이야기 기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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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범한 금요일 오후, 

요요는 산쥐 왕의 

축하잔치를 알리는

광고를 봤어요.

산쥐 왕자가

더하기를 할 수 있게 

된 것을 축하하는

날이었어요.

요요는 산쥐 왕자가 

더하기를 잘할 수 

있게 도와주었어요.

그냥토끼는 

산쥐 왕자에게 

정어리 모양 쿠키를 

선물했어요.



「내가 더 잘 할게」 「새해」 「정어리 아홉 마리」를 읽고 다음 문제를 풀어 볼까요?

Q1. 「내가 더 잘 할게」에서 꼬마 너구리 요요가 엄마 품에 안겨서 울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?

Q2. 요요는 어떻게 그 슬픈 마음을 이겨 낼 수 있었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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활동지 2   독서퀴즈



여러분도 요요처럼 슬플 때가 있지요? 여러분은 언제 슬픔을 느끼나요? 또 여러분은 슬플 때 어떻게 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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활동지 3   내가 슬플 때

예) 오랜만에 만난 할머니와 다시 헤어져야 할 때

나는 이럴 때 슬퍼요.

예) 맛있는 음식 먹기

나는 슬플 때 이렇게 하면
조금 괜찮아져요.


